
작별할 수 없는 장소 –
<작별하지 않는다>가 기억하는 경산 코발트 광산

• 지역의문학과문학의지역은동시적으로읽혀야
한다.

• 두개념은대립적관계가아니라상호개입하는
개념이며관계다. 

•지역은단일한공간이아니라복수적이며
교차적인장소성으로이해되고경험된다.

• <작별하지않는다>는제주 4.3으로대표되는
국가폭력의기억을호출하는소설이다.

• 동시에이소설은경산코발트광산을기억하는
소설이다. 

•제주 4.3과경산코발트광산은 국가폭력이
작동한교차적인장소다.  시적으로읽혀야한다.
•두 개념은대립항이아니라상호침투하는
인식의층위이다.
•지역은 단일한 공간이 아니라복수적이며
교차적인장소지역의문학과문학의지역은
동시적으로읽혀야한다.두개념은대립항이
아니라상호침투하는인식의층위이다.지역은
단일한공간이아니라복수적이며교차적인
장소성이다.『작별하지않는다』는제주 4·3으로
대표되는국가폭력의기억을호출하는
소설이다.동시에이소설은경산코발트광산
사건을기억하게만드는서사이기도
하다.성이다.
•『작별하지 않는다』는제주 4·3으로대표되는
국가폭력의기억을호출하는소설이다.
•동시에 이 소설은경산코발트광산사건을
기억하게만드는서사이기도 하다.

양진오(대구대)

1. 서론

1) 문학의 지역 읽기

2. 본론

2) <작별하지 않는다>와 경산 코발트 광산

• 문학의 지역에서의 ‘지역’은 단일한 지리
공간이나고정된장소를지칭하지않는다.

• 지역은 역사적 사건의 퇴적층이며 말해지지
않는 기억들이 떠도는 장소이자 복수의 기억이
중첩된장소다. 

• 또한 지역은 현재의 삶과 과거의 죽음이
운명처럼 연결된 교차하는 장소로, 그저 문학의
배경이아니다. 

• 문학의 지역을 읽어야 하는 이유 – 이 작품이
어느 지역 문학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, 이
작품이 어떤 장소의 기억을 호출하는가를 묻는
일

• 모든 문학은 지역문학이며 지역문학은 문학의
하위범주가아니다.  

• 소설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은 구체적인
언어로 서술되거나 제노사이드로 맥락화되지 
않는다. 

• 소설에서경산코발트광산사건은깊고어두운
수 직 갱 도 의 이 미 지 로 순 간 순 간
반사된다.(독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게
아니라감각한다.)

• 소설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의 희생자들은
개별화된 시신이 아니라 주검 덩어리로
나타난다. 

• 그주검덩어리의생존자가누구인가를묻는게
이소설의메시지다. (제주-대구-부산)

• 소설에서 경산 코발트 광산은 명료한 사건으로
재현되는 게 아니다. 어떤 지역의 어떤
사건들은 재현 이전(텍스트의 무의식) 의
단계에머문다. 

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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